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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4일. February 4,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3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exalted to heaven? You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until this day. 24 But I tell you that it will be more tolerable on the day of 
judgment for the land of Sodom than for you.”
Matthew 11:23-2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2024년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은총 가운데 신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첫 번째 달 1월을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주셨으니, 저희는 예배와 선교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상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재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내의 
분열, 온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하게 하시고, 구원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된 말씀 
주실 때 모두 다 받고 결실하는 옥토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28.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3-29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보혈을 인류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속량해 주심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귀한 성찬예식에 성도 여러분을 모두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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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합니다. 

가버나움 Capernaum 
마가복음 Mark 1:21-28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And they went into Capernaum, and immediately on the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And immediately there was in their synagogue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And he 
cried out,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What have you to do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But Jesus rebuked him, saying,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And the unclean spirit, convulsing him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him.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And they were all amazed, so that they questioned among themselves, saying, “What is 
this?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He commands even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obey him.”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And at once his fame spread everywhere throughout all the surrounding region of 
Galilee.
마가복음 Mark 1:21-28 

가버나움. 이 마을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진노”를 
떠올립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 3 -

23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exalted to heaven? You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until this day. 24 But I tell you that it will be 
more tolerable on the day of judgment for the land of Sodom than for you.”
마태복음 Matthew 11:23-24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 동네에 이토록 진노하셨습니까? 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분명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맛본 이후에도,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은 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고, 복음으로써 나라와 사회를 건설한 “미국(US) 
땅”에 우선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강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Korea)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럽(Europe)의 대부분 나라들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왜 “해외, 땅 끝 선교”(mission to the ends of the land)를 
명령받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마을에서 배척하면(rejected), 먼지를 떨어버려(tear off dusts) 
증거(evidence)를 삼고, 다른 마을(another villages)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도 가버나움이, 고라신(Chorazin)과 벳새다(Bethsaida)를 포함한 갈릴리 
북부(Northern Galilee) 삼각지대(triangle evangelical areas)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땅 끝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village of Jesus Christ)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베들레헴(Bethlehem)에 탄생하신 주님께서는, 유아기를 애굽(Egypt)에서 보내셨고, 갈릴리 
나사렛(Nazareth of Galilee)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 나사렛의 배척으로 
가버나움(Capernaum)으로 옮기셨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And when he returned to Capernaum after some days, it was reported that he 
was at home. 
마가복음 Mark 2:1 

마태복음(Matthew)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2 Now when he heard that John had been arrested, he withdrew into Galilee. 
13 And leaving Nazareth he went and lived in Capernaum by the sea, in the 
territory of Zebulun and Naph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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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Matthew 4:12-13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17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 Matthew 4:17 

사역의 많은 부분을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실시하셨습니다. 베드로(Peter)와 
안드레(Andrew)가 이 마을 출신이며, 여기와 관련된 인맥과 지경에서 열 두 제자 중 가룟인 
유다(Judas Iscariot)를 빼고 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 가버나움(the name Capernaum)도 신약에서는 예루살렘(Jerusalem)을 빼고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입니다. 적어도 50 차례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ㅣ
베드로의 집(house of Peter)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영적인 “종가집”(head family)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대하여 주님께서 실망(disappointed)하셨습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오늘 
우리는 오히려 땅 끝으로 선교사명을 주신 주님의 깊은 뜻을 묵상합니다. 본문입니다.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And they went into Capernaum, and immediately on the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북부 해변(northern Galilee 
seashore )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가버나움(Capernaum), 벳새다(Bethsaida), 그리고 
고라신(Chorazin)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서, “초기 복음의 
삼각형”(the Evangelical Triangle)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Sabbath)에 
회당(synagogue)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2019년 팬데믹 직전에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했습니다. 그 때 가버나움에 
들렀습니다. 그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synagogue)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당은 지역 
백부장(centurion)이 지원하여 건설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An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with him earnestly, saying, “He is 
worthy to have you do this for him, for he loves our nations, and he is the 
one who built us our synagogue.”
누가복음 Luke 7:4-5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종이 병들어 예수님께 나아온 그 백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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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적 권위(divine 
authority)가 있었습니다.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And immediately there was in their synagogue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And he 
cried out, 

바로 그 때, 그들의 회당에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What have you to do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물리치시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로써 귀신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밝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You believe that God is one? You do well. Even the demons belive—and 
shudder! 
야고보서 James 2:19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But Jesus rebuked him, saying,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Be silent! Co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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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And the unclean spirit, convulsing him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him.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본래 귀신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잡아 매 두고,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Mark 9:14-29에는 어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은 그 아들을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합니다. 
파리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은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You mute deaf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Mark 9:25b)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And they were all amazed, so that they questioned among themselves, saying, “What is 
this?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He commands even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obey him.”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로 물었습니다.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인간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씁니다.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And at once his fame spread everywhere throughout all the surrounding region of 
Galilee.

이 놀라운 말씀 능력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후,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커다란 교회(church)를 세웠고, 그 유리바닥 아래로 고대의 베드로의 집터가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fever)으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여자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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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기들 중에 머무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터입니다. 

그런데 문제(problems)가 생겼습니다. 이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회개하여 천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째서(why) 이 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3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exalted to heaven? You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Sodom, it would have remained until this day. 24 But I tell you that it will be 
more tolerable on the day of judgment for the land of Sodom than for you.”
Matthew 11:23-24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At that time Jesus declared, “I thank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understanding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마태복음 Matthew 11:28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중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님께서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Matthew 11:28-30 

주님께서 가버나움(Capernaum)에 오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겸손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겸손한 자들에게 이르셨던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5.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16. the people dwell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nd for those dwelling in the region and shadow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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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m a light has dawned.”
마태복음 Matthew 4:15-16

이 말씀은 이사야 Isaiah 9:1-2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포함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학문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Ezekiel)서에 나타난 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Temple)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idolatory)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스스로 높아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chose)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하거나 강하거나 지혜로웠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낮고 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Israel)을 택하셨던 것을 먼저 선포한 책이 
“신명기”(Deuteronomy)입니다. 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5 Not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or the uprightness of your heart are you 
going in to possess their land, but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se nations 
the Lord your God is driving them out from before you, and that he may 
confirm the wor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신명기 Deuteronomy 9:5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 “Know, therefore, that the Lord your God is not giving you this good land to 
possess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for you are a stubborn people.
신명기 Deuteronomy 9:6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It was not because you were more in number than any other people that the 
LORD set his love on you and chose you, for you were the fewest of all 
peoples. 
신명기 Deuteronomy 7:7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 은혜는 가난하고 궁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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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소돔 같은 죄악의 땅으로, 아골 골짝 빈들로!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지고 주님을 배척하면, 주님께서 먼지를 떨어 버리시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생각합니다. 1849년 서부개척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건물들이 많았는지요. 금문교회가 초기 1년 반 
동안 머물던 다운타운의 교회는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 때문에 사적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온 땅에, 땅 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 
새로운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lampstand)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abandoned the love you had at 
first. 5 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works you did at first. If no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unless you repent. 
요한계시록 Revelation 2:4-5 

가버나움(Capernaum)도 베드로의 집이었고, 거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오래 
전부터 그 베드로 집 터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벌써 그 
촛대를 옮긴 것입니다. 

어디 가버나움(Capernaum)뿐입니까? 예루살렘(Jerusalem)도 예수님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7 “O Jerusalem, Jerusalem, the city that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ose 
who are sent to it!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not willing! 38 See,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마태복음 Mattehw 23:37-38 

우리는 교회의 연수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새 사명의 새 
교회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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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Praise the LOR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his praise in the assembly of 
the godly! 
시편 Psalm 149:1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are you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요한계시록 Revelation 5:9a-b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땅 끝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 
헤아립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면, 여기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이 샘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가서, 이방의 땅을 적시는 놀라운 에스겔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며 복음전파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배척과 핍박, 멸시와 천대가 교회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저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복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